
“스마트 렌즈만 있으면 채혈걱정 끝” 눈물로 당뇨혈당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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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당뇨 모니터링 스마트 콘택트렌즈에 대한 모식도.[포스텍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스마트 콘텍트렌즈만 있으면 매일 피 뽑는 고통없이도 당뇨 혈당 관리

가능해진다” 국내연구진이 눈물 속의 당을 분석해 당뇨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콘텍

트렌즈를 개발했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제난 바오 교

수와 함께 연속혈당 측정용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혈당 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하는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이 나타날 위험이 있는데, 고혈당뿐만 아니

라 저혈당에 의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저혈당과 고혈당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당센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다공성 고분자 하이드로젤에 바이메탈 나노촉매를 충진하는데 성공, 당센서의 반응속도

와 민감도를 높였다. 미량의 눈물 성분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진 하이

드로젤에 바이메탈 나노촉매와 당산화효소를 충진해 당센서를 제작했다. 포도당이 들어 있는 눈물

이 다공성 하이드로젤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당산화효소와 반응하게 되고 이때 생성되는 전자의 이

동으로 전류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다공성 하이드로젤에 충진된 바이메탈 나노촉매는 당산화 반

응을 빠르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혈당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구 결과, 렌즈에 장착된 당센서의 응답시간은 이전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절반 수준으로 빨라졌

으며, 3주 이상 재현성 있게 고민감도 당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마리 이상의 토끼실험

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분석한 눈물 속 당 수치가 기존의

혈당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수치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자 임상시험에서 착용한 무선 구동 스마트 콘택트렌즈.[포스텍 제공]

이번에 개발된 고민감도,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 콘택트렌즈 진단 시스템은 다양한 생체표지자

(바이오마커) 분석에 적용 가능해 여러 난치성 질환의 진단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세광

교수는 “당뇨 진단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임상시험 샘플 제조를 위해 인터로조와 위탁생산 협약을

체결했고 연구자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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